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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16) 제주도 연안 해조류 중의 중금속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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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주도는 한 ․ 난류가 교차되는 해역으로서 각종 어 ․ 패 ․ 조류의 산란장 및 생육장으로서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육상오염원이 제주 연안으로 유입되어 해조류 등의 수

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Ko et al., 2013), 해조류는 연안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생산자로서 중금속에 

대한 다양한 결합기로 해수 중의 중금속에 대한 높은 농축계수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와 이를 섭취

하는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많이 

섭취하고 있는 해조류를 대상으로 중금속 농도를 살펴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의 중금속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 연안을 따라 제주도 연안

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육상양식장 배출구 4개지점 및 하수처리장 배출구 4개지점 등 8개지점, 그리고 이들 

오염원으로부터 충분히 외해로 떨어져 있는 비교지역 4개 지점 등 12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시료채취는 스쿠

버다이버를 통하여 해조류를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해조류는 모자반, 청각, 톳 등 식용 해조류 13건, 그 외 감

태, 우뭇가사리 등 가공용 해조류 23건 총 36건을 채취하였으며, 8종(As, Cd, Cr, Cu, Hg, Pb, Ni, Zn)의 중금속

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해조류 중의 중금속 농도는 감태, 모자반, 톳, 우뭇가사리 및 청각 중의 중금속 농도는 각각 Zn>As>Cu> 
Cd>Ni>Cr>Pb>Hg, Zn>As>Cu>Cd>Pb>Ni>Cr>Hg, As>Zn>Cu>Cd>Ni>Cr>Pb>Hg, Zn>Cu>As>Ni>Cd>Cr>Pb> 
Hg, As>Zn>Cu>Ni>Cr>Pb, Cd>Hg 순으로 나타났으며, Zn은 모든 해조류에서 20 mg/kg 이상을, As는 우뭇가

사리를 제외하고는 20 mg/kg 이상을, 우뭇가사리는 Cu가 As 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고, 기타 중금속의 농도는 

채취 해조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채취지점의 특성에 따라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중금속

의 종류에도 큰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감태는 As, Cd 및 Hg에서, 모자반은 Pb에서, 우뭇가사리는 Cr과 

Ni에서, 청각은 Cr과 Cu에서 높은 농도로 존재하였으며, 톳은 대조지역에서 As와 Cd가 높은 농도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해조류의 갈조류(감태, 모자바, 톳), 홍조류(우뭇가사리) 및 녹조류(청각)의 분류에 따른 중금속 

농도를 살펴보면, 갈조류에서는 As, Cd, Hg 및 Zn에서, 홍조류에서는 Cr, Cu, Ni, Pb 및 Zn에서, 그리고 녹조류

에서는 As가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4. 결 론

채취지점의 특성에 따라 채취되는 해조류의 종류는 달랐으며, 해조류 중의 중금속 농도는 Zn은 모든 해조류

에서 20 mg/kg 이상을, As는 우뭇가사리를 제외하고는 20 mg/kg 이상을, 우뭇가사리는 Cu가 As 보다 높은 농

도를 보였고, 채취지점의 특성에 따라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중금속의 종류에도 큰 차이를 보였으며, 해조류의 

분류에 따른 중금속 농도는 갈조류에서는 As, Cd, Hg 및 Zn에서, 홍조류에서는 Cr, Cu, Ni, Pb 및 Zn에서, 그
리고 녹조류에서는 As가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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